
약물 알레르기 알리미 앱 소개

환자 맞춤형 약물 알레르기 예방 어플리케이션

최근에 봉침을 맞고 사망한 아나필락시스 사례처럼, 약물 알레르기 또는 중증 약물부작용 환자들은 특정 약물을

잘못 복용할 경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알레르기 자체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고 또 어떤 환자는 특정 항생제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진통소염제 알레르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A라는 약은 괜찮지만, 또 어떤 환자는 A라는 약은

안되지만 B라는 약은 복용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알레르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약물

알레르기 환자들은 약을 잘못 먹고 알레르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약을 잘못 먹으면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위험 떄문에 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알리미' 앱은 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를 방문하여 약물알레르기를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약물알레르기 정보(금기약제, 주의약제, 복용가능약제)를 바탕으로, 약물 알레르기 환자가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자 할 때, 해당 약제를 복용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알리미' 앱은 환자 개개인별로 본인의 약물알레르기 정보를 바탕으로 알레르기 위험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으로 설계된 임상 정밀의학(clinical precision medicine)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알리미' 앱을 통해, 약물알레르기 환자들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특정 약제가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수유비케어, 이디비의 도움을 얻어

처방전 하단에 표시된 QR 코드 스캐닝을 통해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 알레르기 위험약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알레르기 알리미' 앱은 모바일 의약품안전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병원별로

약물알레르기 환자한테 발급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카드에 담겨있는 정보를 그대로 앱에서 구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또는 국외에서도 약물알레르기 환자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알리미' 앱을 통한 환자 맞춤형 약물알레르기 예방시스템은 현재 특허

출원된 상태이며, 2018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연제상을 받았고, 2018년

대한천식및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App 주소

Google playground에서 ‘약물 알레르기 알리미’라고 검색하면 다운로드 가능

출처: 강민규 교수 작성 '약물알레르기 앱 소개' 문서. 원문 본문을 그대로 옮겼으며, 원문에 포함된 시연용 계정 정보와 내부 서버 주소는

보안상 제외하였습니다.


